
 
 

주임신부        : 오대석    바  오  로 925-537-2909 

사목회장        : 이주하  요 한 사 도 626-664-4508 
총구역장        : 이성태 세례자 요한 925-667-0966 
선종 봉사회장 : 김형근  어 거 스 틴 925-918-3979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6년 3월 29일 / 제735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s: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해       설 한수현 크리스티나  제1독서 김용재 하상 바오로  제2독서 성홍순 다리아 입당  10 봉헌  218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dg Silvino Cruz    2nd Rdg Tyler Walton 성체  188, 특송 파견  123 
 

제1독서 | 이사 50,4-7 
화 답 송 | 시편 22(21),8-9.17-18ㄱ.19-20.23-24(◎ 2ㄱ)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 환호송 |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 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26,14─27.66 

미    사 

교중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인공지능과 인간 1 
        ​ ​ 새로운 여정의 시작    ​ ​                                      글/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 역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인공지능은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그 
가능성이 완전히 허구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의료 진단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예술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단순한 계산을 넘어 자연어(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며, 
창작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역할이 축소될 수도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최근 여러 
담화문을 통해 기술 발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시각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제58차 홍보 주일 담화에서 
교황님께서는 인공지능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인간 존재의 본질과 특수성에 대한 더욱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무조건적인 두려움을 갖기보다, 그것이 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노 과르디니의 성찰을 인용하며, 기술과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성에서 시작해야 하며, 기술이 

인간성을 빈약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더 깊은 영성과 
새로운 자유를 선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 문헌을 통해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책임 있는 개발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윤리적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논의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AI 시대의 징표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인간적’ 인지를 재발견하라고 
요청” (교황청 신앙교리부·문화교육부,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노트, 112항)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이문제를 성찰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더욱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시작해, 기술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 그리고 AI가 우리 
사회와 인간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고찰하며, 
기술로는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위의 
글... 제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ChatGPT-4o가 제 안내와 몇 차례의 피드백에 따라 쓴 
글이랍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며 이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게 첫 
글은 이런 방식으로 써 봤습니다)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1,867 $385 $760 $20 $20 $3,053 

(수표는 Pay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
배예자(3-7), 오택만(2,3), 장찬(3), 홍성호(3,4)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홍성호(3,4) 

 

●​Bishop’s Appeal ​
홍성호(3,4) 
 
 
 
 

 
 
 
 
 
 
 
 
 
 
 
 
 
 
 
 
 

●​성전봉헌금 정성진​
 

●​감사헌금 이영희 
 
 

 



​ ​ 공지사항 
 

 

 

●​전례 및 주요 일정 

○​3월29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9AM) 

○​4월2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8PM, 한·영 통합),    

                        특별헌금 (가난한 이들), 발씻김 예식 

○​4월3일(금)       십자가의 길 (3PM, 한·영 통합),  

                        주님 수난 성금요일 (8PM, 한·영 통합) 

                        특별헌금 (예루살렘 성지 복구) 

○​4월4일(토)       파스카 성야 (8pm, 한·영 통합), 세례식,  

                        미사 후 간식 나눔(성전 홀·마당) 

○​4월5일(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한국어 9:30AM, 영어 11AM) 

 
●​모임 안내 

구분 일시 장소 

성가브리엘 
복사단 3월 29일(주일) 12 PM 

Rm A & ​
Rm B 

마태오 4반 4월 4일(토) 2 PM 이영숙 로사 댁 

소공동체 4월 5일(주일) 11 AM Rm A 

 
●​성모회 신부님과 함께하는 점심  

○​일시 : 3월 30일(월) 

○​시간: 10AM-12:30PM 

○​장소: Round House Restaurant San Ramon 

 
●​여성 제16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7월 16일(목)-19일(주일) 

○​장소: St. Clare's Retreat ​
         (2381 Laurel Glen Rd., Soquel, CA) 

○​신청마감: 3월 31일(화)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 (510) 396-4740 

 
●​십자가의 길 봉사 일정 

4월 3일(금) 3PM 루카 7, 8반(오후3시) 

※ 담당 봉사팀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수난 감실 성체조배 시간표 

4월2일(목) 10 PM 성가대 

4월2일(목) 11 PM 마태오6, 7, 루카8 

4월3일(금) 12 AM 마태오1, 2, 5 

4월3일(금) 1 AM 마태오4 

4월3일(금) 2 AM 루카1, 2 

4월3일(금) 3 AM 루카3, 4, 5, 6 

4월3일(금) 4 AM 마태오3 

4월3일(금) 5 AM 요한 

4월3일(금) 6 AM 루카7 

※신심단체 및 친목단체, 개인적인 참여도 모두 환영합니다. 

 
●​영세자를 위한 트라이밸리 공동체의 9일 기도 지향  

○​영세 예정자: 고광덕(마태오 4반), 기호성(루카 3반), 

김정례(루카 5반), 김형주(요한 1반), 박우성(마태오 5반), 

연제승(마태오 2반), 이영화(마태오 2반) 

○​3/29: 영세자와 그 가족들 

○​3/30: 영세자와 본당 교우들의 성화 

○​3/31: 영세자와 병자들의 쾌유 

○​4/01: 영세자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4/02: 영세자와 성숙한 신앙 여정 

○​4/03: 영세자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 

 
●​사순저금통(Rice Bowl)  

○​사순저금통(Rice Bowl)이 성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감일: 3/29(주일)** 

 
●​2025년 봉헌금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사무데스크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이메일(office@tvkcc.org) 신청시 등록번호, 발급대상 영문 

이름, 전년도 주일헌금(본인 추정 금액) 기재 

 
●​CBLM 가톨릭 성서모임  

○​그룹 성서공부반 모집 합니다. (한국어/영어)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사도행전/이사야 

Genesis/Exodus/Mark/John/Acts/Isaiah 

○​신청/문의: 이성미 안나 Anna Lee (925) 487-6055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유하고도 개성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기, 수필, 시 등 형식의 제한이 

없고, 주제도 자유롭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요. 

나눔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기명/무기명 게재 모두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글은 신부님(dpoc2006@gmail.com)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